
외국기업, 합작 백지화 잇달아
H o e c h s t·Arco 이어 마루베니도 대한유화와 합작포기

최근 대한유화의 합작선인 마루베니가 지분 41.6% 157억원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

산업이 공급과잉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9 2년부터 합작선의 철수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.

9 2년 럭키석유화학과 합작을 도모했던 H o e c h s t가 3 0억 상당의 지분을 럭키에 양도하고 떠났으며

Arco Chemical도 유공아코의 지분 50% 500억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철수한 바 있다.

또 일본 이토추도 대림산업과 L D P E·PP 합작사업을 검토했으나 대림측에서 합작 백지화를 선언,

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.

이와 같은 합작선 철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9 0년 석유화학 투자자유화 이후 급격한 신·증설로

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자 더 이상의 사업참여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이번 마루베니가 대한유화의 지분을 포기하고 철수한 이유도 대한유화가 9 0년 6 6억원의 흑자를 끝

으로 9 1년 9 6억원·9 2년 5 4 7억원 등 계속 적자가 늘어나 경영난이 지속되자 이 시점에서 철수하는

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대한유화는 8 0년대말까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이와같은 적자발생 요인은 기존사업 부문인

H D P E·PP 등의 합성수지 시장이 공급과잉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직계열화 추세에

따라 NCC 건설에 참여, 이 부분에 투자비용 확대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

되고 있다.

대한유화는 9 2년부터 마루베니 측에 증자를 요청해 왔으나 마루베니는 더 이상의 투자는 불필요하

다는 판단하에 이번 철수를 단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지난 7 0년 4억엔을 투자해 대한유화와 합작한 마루베니는 8 0년대 후반 석유화학산업이 호황기를 구

가하였을때 투자금액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번 마루베니의 철수로 대한유화측은 빠른 사태수습으로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나 수년간에 걸쳐

쌓여온 적자규모를 단기간내에 해소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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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유화의 경영실적 (단위 : 억원, %)

구 분 1990        1991     1992     

매 출 액

매출총이익

영 업 이 익

경 상 이 익

당기순이익

유 동 부 채

고 정 부 채

부 채 비 율

자 본 금

2 , 4 6 0 2 , 5 5 4 2 , 7 6 9

1 1 8 1 0 5 - 3 9

1 1 1 - 2 - 2 1 1

- - 1 , 0 5 0 - 5 , 4 3 3

6 6 - 9 6 - 5 4 7

1 , 6 3 1 2 , 6 8 7 4 , 6 7 8

1 , 8 6 9 2 , 8 2 6 2 , 2 4 6

- 3 0 7 5 5 9

3 7 8 3 7 8 3 7 8

대한유화의 주주현황(철수전)
(단위 : 100만원, % )

주 주 금 액 지 분

마 루 베 니

C h i s s o

한 국 주 주

기 타

합 계

1 5 7 , 9 2 0 4 1 . 6

3 1 , 0 4 4 8 . 3

1 7 2 , 2 2 0 4 5 . 5

- 4 . 6

3 6 0 , 8 6 0 1 0 0


